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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3차 청지기훈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지한 죄인들(녹 23:34)이라 

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특히 무지한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의 은총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예수님의 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시 32:11). 이처럼 놀라운 은총을 받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지 못한 

채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내딛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 

니다(벨전 2:9). 

지금껏 그래왔듯이 우리의 이웃들과 교회 주변의 영흔들에게 전도하는 일 

에 전력하기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누구나 나 

갈 수 있는 단기선교에도 더욱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녹 19:10). 교역 

자， 장로， 집사회 · 권사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2010년 국내전도 및 단기선 

교 설명회’ 가 오늘 찬양예배 후에 있습니다.2010년 전도와 선교의 큰 방향을 

알수 있는시간이니 대상자들은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딛 1:3) . 

•.....•.•.•...........•..............••.•........ . 

예수 그리스도를 기냄하라 
오를， 2009낸 쩌17차 성찬석(1-5부예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이 오늘 1~5부예배 시에 있습 

니다. 사랑의 축제임과 동시에 죄를 회개하고 심판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고전 11:25).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인 

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 

해서는 모두 동의하지만， 그 

고난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마다 다르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히 문제 

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예수님 

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단， 앞으 

로 우리가 메시아의 죽음’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할 때는 다옴에 명 

시된 고난의 이야기의 범위와 내용이 기준이라는 것만 잊지 말자. 

요한복음{18:1"'19:42)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가장자세 

히 다루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뒤 13 

장부터 유월절 만찬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였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고난의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말한다. 다른 학자 

들은 예수님의 중보기도부터 고난의 이야기라고 말한다(요 17:20~21).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 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 

라?' (요 18:1)는 시점부터 고난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 

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 장사되었음을 기록한 부분이 고난 이 

야기의 끝이다(요 19:30. 40~42). 요한복음 20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 

님의 부활과 그 이후 베드로를 만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마가복음{14:26"'15:47)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나눈 곳 

과오순절 날성령이 임한곳이 마가의 집이었음을볼때， 그는예수님과 

그 이후의 중요한 사역들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마가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였다(막 

16:8). 일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을 예고히는 

부분부터 고난의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말한다(막 8:27,31). 또는 유월절 

의 마지막 만찬부터 고난의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말한다(막 11:1, 

14:1. 22). 그러나 우리는 유월절 만찬 후부터 고난이 시작되며 무덤에 장 

사된 것은 고난 이야기의 범주와 내용으로 본다(막 14:26, .15 :47). 

마태복음{26:30"'27:66) 마태는 고난의 이야기를 율법속에서 설명하 

였다. 일부 학자들은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이야기의 범주와 내용으로 말한다(마 26:1~2 ; 막 14:1). 그러나 우리는 

유월절 만찬 후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신 것부터 무덤에 장사된 것까지 

고난의 이야기의 범주와 내용으로 본다(마 26:30, 27:66). 특히 경비병 

들이 무덤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였음을 보여준다. 

누가복음{22:39"'23:56) 누가는 예수님의 고난의 처절함에 대해서 설 

명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참혹한 고통속에 

서도 오히려 제자들을 돌보시는 모습에 대해 기록하였다(녹 9:51, 

13:33, 23:43). 고난 이야기의 시작을 유월절 즈음부터 보는 학자들이 

있지만(녹 22:1~2 ; 막 14:1) 우리는 켓세마네로 가시는 예수님부터 십 

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까지를 고난 이야기의 범주와 내용으로 

본다(녹 22:39, 23:56).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고난 이야기의 범주와 내용은 켓세마네로 향하여 

가신 예수님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까 

지이다. 이 범주와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그리스도 

의 십자가에 모든 초점을 맞추자! 아멘. 

*매주 월요새벽기도회μ9벽 4.'40)에서 상상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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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rmon for Ne차 Su빼y I 

GOD’S GREAT INVITATION 

(2)Listen, 0 heavens, and hear, 0 earth; For the LORD speaks, “Sons 1 have reared and brought Up, 
But theyhave revolted against Me. (3)‘'An OX knows its owner, And a donkey its master's manger, 

But Israel does not know, M)’ people do not understand." ... (J7)Learn to do good; S~ekjustice， 

Reprove the ruthless, Defend the orphan, Plead for the widow. (18)“Come now, and let us reason together," 

Says the LORD, “Though your sins are as scarlet, They will be as white as snow; 

Though they are red like crimson, They will be like wool." 

(Isaiah 1:2-18) 

H ow strange arn때1띠d amaz긴때In때1밍g안th빠빼a하t th빼1 

ac따tua비메11씨Iy inv씨ites unholy and inglorious people to come to 

Him . Þl uman beings don ’ t deserve anything , yet alone such 

perfect and wonderful grace! Our sinf비 natures constantly go 

against God. Our pride and selfish behaviors mess up 

everything . On our own , we are truly nothing but troubl냥 

because we do zero good. In spite of all our evil and wretched 

actions , God still calls us to Him. One would think that we 

would seek God before He seeks us, but that simply is not the 

way it works. God always seeks us before we seek Him. Luke 

19: 10 says, "For the Son of Man has come to seek and to save 

that which was lost." Lost people, sinners, don ’t even have the 

power to come to the Lord . In today ’s Bible passage , the 

prophet Isaiah told the people of Judah about God's criticism 

against them and His great invitation to come to Him. After God 

pointed out Judah ’s sins, He asked them to accept His invitation 

now. It’s important to note that God didn’t invite Judah to think 

about His invitation and then get back to Him later, but rather 

He asked Judah to talk to Him now. The good news is that 

God ’s invitation is still valid! Until Jesus returns, people all over 

the world have the same opportunity as the people of Judah to 

be saved. Let’s look at what God’s great invitation is all about. 

God ’s great invitation to reason came at an unreasonable 

tlme , “ 'Come now, and let us reason together, ’ Says the 

LORD"(ls. 1 :18). Isaiah ’s nation was in deep trouble . They had 

turned against the Lord , showing not even the sense of 

gratitude and ownership that an ox or a donkey shows its 

master(ls . 1 :2~3) . They walked around saying that they always 

followed the Lord, but that simply was not true. They choose 

not to think about God. but instead think about their own 

benefit . Corruption was everywhere. Cr ime and violence 

characterized the age. Indeed, they were sin-sick people, and 

their rebellion didn ’t make any sense in light of God ’s blessing . 

Still , God invited them to come to Him and reason together. 

What a great act of love! 

God’s great invitation to godliness came at an ungodly time. 

The source of rescue and restoration was the Lord God. God 

called to those who had forsaken Him. God called to those 

people who had grieved His Holy Spiri t. These ungodly people 

who reminded Isaiah of Sodom and Gommorah(ls. 1 :9~ 1 이 

were hypocrites. Their religious sacrifices(ls . 1: 11 ), festivals (Is. 

1 : 13~ 14) and prayers(ls. 1: 15) were shams . God condemned 

their religious pretenses, and invitedthem to be godly, “ Wash 

yourselves, make yourselves clean ; Remove the evil of your 

deeds from My sight. Cease to do evil , Learn to do good; Seek 

justice, Reprove the ruthless, Defend the orphan, Plead for the 

widow"(ls . 1 : 16~1 기 . What a great act of mercy! 

God’s great invitation to cleanliness came at a sinf비 time. The 

people of Judah had fallen far from grace . Their sins were 

many, and yet God promised to clean everything, “ Though yo,ur 

sins are as scarlet, They will be as white as snow; Though they 

are red like crimson , They will be like wool" (Is. 1: 18). How 

w illing would you be to help a friend who turned against you 

through disloyalty and betrayal? Would you come to hirri or her 

in their time of need and offer to fi x everything for them? God 

offers full pardon and f비 1 restoration of your relationship to Him. 

What a great act of grace! 

My dear friend , we are living in an unreasonable, ungodly, and 

sinf비 time . Our present situation is exactly like the people of 

Judah . God is calling you right now! He is inviting you to come 

to Him now, and reason together with Him. AII you have to do is 

come to Jesus and there will be a wonderful resul t. Psalms 

51:17 says, “ The sacrifices of God are a broken spirit; A broken 

and a contrite heart, 0 God, You will not despise." When you 

cry out to Jesus and repent of your badness and prrde, and ask 

Him to forgive you , God listens. God loves such a beautif비 

heart. God is calling sinful people to come to Him right now, 

just as you are. He meets sinners where they are and cleanses 

them . He willforgive and cleanse all who come to Him, no 

matter how unreasonable, ungodly, and sinf비 the situation. 

1 John 1:9 says , “ If we confess our sins , He is faithful and 

righteous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 " Jesus loves you and will release you from 

your sins by His blood(Rev. 1 :5) . God is inviting you to come 

now. There is a big reason for His invitation . Please accept it 

and receive His love, mercy, and grace . Amen.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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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다음 주일 설교 l 

tJll융님의 우}대한 초대 

(2)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 (17)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함바 

하셨느니라 (18)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이샤야 1:2""'18) 

케 룩뭔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부정핸 패역한 백성을 부르신다 

는 사실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은 그럴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완전하고 놀라우신 은총일 뿐입니다! 그 

러나 우리의 죄 된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우리의 자존심 

과 이기적인 행동이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벼립니다. 우리 자신의 힘 

으로는 문제만 일으킬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선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악하고 비열한 이 모든 행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 

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 

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 

다. 누가복음 19:10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 

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 곧 죄인들은 주님께 나올 힘조차 없습니 

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질책과 

함께 그분의 자비로운초대를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유다의 좌악들을 

지적하신 후에 주님의 초대를 지금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놓치지 말 

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분의 초대에 대해 생각해 

보고 나서 니중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 

님은 유다에게 지금 응답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초 

대가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재렴하실 때까지 온 세상 

사람들은 유다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동일한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 

다.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가 어떤 것인지 살펴봅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는 불합리한 때에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있 

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μt 1:18).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깊은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소나 나귀도 그 주인을 

알고 감사하건만 여호와를 거역한 그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사 1:2~3). 그들은 항상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 

을 선택했습니다. 부패가 만연해 있었고 범죄와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정 

말로 그들은 죄로 병든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생각해볼 

때 그들의 반항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며 서로 변론하자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 

나대단한사랑입니까!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는 경건하지 않은 때에 사람들의 경건을 위해서 있 

었습니다. 구원과 회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을 버린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령을 근심케 한 백성을 부 

갱생판옥사 

르셨습니다. 외식으로 가득했던 패역한 백성은 이사야에게 소돔과 고모라 

의 백성을 연상케 했습니다(사 1:9:""10). 그들의 종교적인 희생(사 1: 11)과 

절기(사 1: 13~14) ， 기도(사 1: 15)는 모두 가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종교적인 외식을 책망하시며 경건으로 돌이커라고 초대하셨습니다. “너희 

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 

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 주 

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사 

1: 16~17). 이 얼마나큰자비입니까!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는 죄악으로 가득한 때에 사람들의 깨끗함을 위해 

서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은혜로부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 

은 너무 많아 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강게 씻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 

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μt 1:18). 여러 
분은 배반과 모함으로 자신을 버린 친구를 기꺼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 

들이 어려울 때 다가가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용서와 자신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합리하고 불경건하며 죄악으로 가득 찬 시대 

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유다 백성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주님께 나아와 함 

께 변론하자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시편 51: 17은 말씀합 

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 

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울 

면서 나아와 자신의 잘못과 교만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 

들에게 지금 자신에게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주시 

며 그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용 

서하시고 깨뭇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불합리하고 불경건하고 악할지라도 

말입니다. 요한일서 1:9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 

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 

혈로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겨11:5) . 하나님은 지금 여 

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초대에는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반 

드시 주님의 초대를받아들이고그분의 사랑과자비와은혜를누리시기 바 

랍니다. 아멘. 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용셔함을 받았으니 기뻐하자 

오늘 따라 왜 이리 고7이 많은 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다 되어가고 마음은 이미 청지기 

훈련에 가 있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20대 초반 한 형제 
로부터 복음을 듣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쨌는지 세상이 모두 나의 것 같았다(요 5: 24). 

나의 주인 되신 성령님을 따라 새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 

아 취직， 결혼， 승진 등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내 자신을 발견했다. 

결혼 후 충현교회에 다닌 지 15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봉사하고 있지만 혹시 말씀 속에 거하지 

못하고 교만 속에 빠져있는 내 자신은 아닌지 돌이켜 보며 회개하곤 한다. ‘무지한 죄인들을 위한 그 

리스도의 간구’ 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피 흘리시며 육체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신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한 무지한 자들을 사랑하시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 

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녹 23:34)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영원하신 사료k게 한없이 감사드린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 속에서 내 자신이 그곳에 있었다 해도 나 또한 그들과 다를 바 없 

는 죄인임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내가 죄를 회개하기도 전에， 아니 주님을 믿기도 전에 나를 위해 기 

도하산 주님을 영원히 사랑한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자여 삼아 주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미한다.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요k게 있어 늘 성경보 

고 온 형눠l들 함께 늘 λ}귀면서 일하지 전마다 너 기도하라”는 찬송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한다‘죄익써 대하여 무지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영흔들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멘 

송정섭(집사. 13교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번 저13차 청지기훈련 ‘무지한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간구’ 를 통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 
며 무지한 자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느꼈습니다(롬 5:8). 예수님은 십자 

가어l 달려 고통 중에 있었음에도 |나를 위해 간구하셨습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나의 의 

를 의지하며， 자아와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과 연합하여 완악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요맴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생 있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자 

가 바로 제 자신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과 성령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료때l 순종하며 행함이 있는 신행일치적 

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비록 시험과 고난과 곤고흔뻐l 

직면하게 될지라도 이 길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고 

전 10: 13). 효원간의 기쁨과 황희7t 아닌 예수 그리뚱 맨l 있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기에 
구리표의 십자가 복음을 제일의 생명의 가치로 여기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 

충현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큰 축복이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수님 감사합니다! 

김종흘(집사. 24교구) 

· 멈추지 않았던 회개의 눈물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속엔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고 다녔던 저의 교만함에 대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 스스로 

저의 의지 때문에 주님의 긍흘과 자신의 심연의 중죄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지흔떨 방패삼아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며 믿음에 대해 교만했던 저를 책망하시는 놀라운 말씀으로 회개의 눈물이 멈추 

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 중 믿음의 크기가 자라지 않았을 때에도， 신 

앙의 침체기에 접어들었을 때에도 왜’ 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 제가 하는 짓 

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의 역사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지함을 방 

패삼아 세상과 근접해지고 자신과 타협했던 제 자신의 의지가 더 많았던 저의 신2，h제 대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전 이번 청지기로 인해 죄 사흔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저는 다른 사료L을 위해 

기도함으로 감사를 드리려 합니다. 

이진앙(성도， 새가족앙육부) 



제3차 청지기훈련이 다가오면서 교휴11서 기도로 준비하게 되었다. 이번에 구역 
원들과 이웃을 초청하길 원하여 권면했으나 초대에 선뜻 응하는 사랍이 없음으로 인 

해 청지기훈련을 말씀으로 기대하기보다는 인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믿지 않는 
이웃에 대한 답답함이 마음을 짓눌렀다. 하지만 인도하는 것에 낙심만 하고 있을 수 

없어서 다시 말씀에 집중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다. 

무지한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죠R<>l1 집중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갯세마네 동 

산의 기도부터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왔다. 나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기 전에는 죄 

인임을 알지 못하였고 세상의 것만 추구했음을 회개하였다.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 

에 달려 죽게 하는 자들의 무지함을 아시기에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가 초청하려고 했을 때 거절하 

고 응하지 않는 것에 원망하고 답답해하며 마음이 상했던 것을 회개하였다. 그리고 

이 은혜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린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아직 

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간절히 죠다하시는데 ，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이 부담스럽고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특별한 때만 전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한다. 앞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또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도록 다짐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길 

기도할것이다. 

장세복(권사， 12교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이번 청지기훈련 때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 

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도 알게 되 
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죄에서 구속된 저는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저 

를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기업은 우리 주 예수님을 생명다해 사랑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우리 

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전하는 것입 

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거운 집(우리의 죄)을 자신에게 지시고 우리가 영생에 다 

다를 수 있는 다리가 되셨다는 것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중보하심도 알게 

된 귀한 시죠}이었습니다모국어로 쓴 간증문을 외선부 간사가 번역하였다 

임 마르가리따(외선부) 

·채찍과 당근의 그리스도 

3-4주 전， 저의 상태는 제 자신의 가치관과 잣대로 분노하고 다른 영흔들을 질책 
하며 정죄한 뒤， 사죄와 뉘우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드는 생각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앓과 동시에 마음 한 편에 제가 나쁜 영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렸던 것 

같아 무겁고 답답하였습니다. 주님은 저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요 몇 주 

간 목사님이 주시는 ‘영혼을 구원하며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는 말씀이 너무나 찔림 
이 되던 大}에 ‘무지한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간구’ 라는 주제로 청지기훈련에 참 
석하였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찔리는 상황 중에 청지기훈련의 주제를 며칠 전에 알았던 터라 주 

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에게 회개를 원한다’ 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요띨 받고 표지 

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 

지 못효에니이다”라는 성구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지함 속에 행해지는 죄ι띨 

과 그 무지함 속에서 행해질 것도 분명한 죄라는 위임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제가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 줄 알면서도 죄악을 행하였다는 사실이 더욱 마음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어느 만화 중에 그 아이가 다니는 곳마다 목 머리 위에 먹구름과 함께 

비가 내리는 캐럭터가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은 우리가 어두움에 있을 때 죄가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말씀 중에 제가 그 캐릭터와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에 고깨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흔히들 훈계와 따끔한 충고 뒤 위로와 위요띨 줄 때 ‘채찍과 당근’ 이라는 표현율 
쓰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간구하시고 아버지께 죄인들을 위하여 용서를 구 

하셨습니다. 자기의 가치관이 드러남과 동시에 죄책감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저였습 

니다. ‘너도 똑같은 죄인인데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정죄하고 있는 것 
이냐!’ 라는 마음에만 사로잡히지 않게 청지기훈련을 통해 귀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 
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죄인인 저를 무거운 마음 가운데에서 ‘그럽에도 불구하 

고 내가 너를 위하여 죠댄하고 죄i식띨 씻어주었으니 감사하고 기뻐하라’ 는 메시지에 

너무감사했습니다. 

항상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죄악을 행하고 뉘우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속 
에서 무지한 저희들을 위해 주시는 ‘채찍과 당근’ 을 잊지 않으며 주님의 온전한 뜻 

을 알고 다른 영흔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김현경(침년 1부) 

.오 주여 자비를 베푸소셔 

교구에서도 가장 먼 곳에 우리 구역이 있습니다. 드디어 정지기훈련이 있는 날， 우 
리는 평소대로 4시에 금촌역에서 권사님 부부를 태우고 교회로 흔t했습니다. 다른 날 

과 다른 것은 얼마 전 우리 부부가 전도한 새신자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직장 

에서 조퇴를 하고 먼 거리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계속되는 어려움으 

로 지쳐 있었습니다. 모시고 사는 장모님은 몇 년 전부터 치매로 정신이 흔미하신 가 

운데 있고 지난 달에는 아내가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항암치료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또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만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심신이 지친 가운데 저 역시도 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쳤습니다. 지금 집에 사 

는 세 식구가 아무도 온전한 사람이 없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 

홀k게서 주님은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실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 

은 피를 흘리시며 간구하셨습니다. 나는 피를 흘리며 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주 

님은 피 흘리게 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며 나는 죄 

없이 고난 당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면서도 나의 죄를 모르고 있던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3년을 외쳤습니다 위임목사님의 절규하는 듯 한 외 

침이 들려왔습니다. 13년이나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서도 나의 관심은 여전히 서1i，1-<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의 방법’ 이 있었고 ‘나의 의’ 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마지믿빼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용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은 이런 나를 완전히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여로 삼아주셨습니다. 

아직도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묘L을 위해 기도때 

않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시던 주님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저 역시도 다른 사료딸의 영흔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먼 길을 달려 함께 했던 

권사님 부부， 그리고 새신자와 헤어지는 시간입니다. 이제 모든 잔치는 끝났고 아쉬 

워 머뭇거리듯 인사하며 손을 흔듭니다. 헤어지는 그분들의 얼굴에서도 나와 같은 감 

동이， 은혜가 느껴집니다. 모든 잔치는 끝이 났지만 우리의 가슴에 남은 이 말씀은 

또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손길에서 다시 이웃들에게로 증거되리라 믿습니다. 

박찬옥(안수집사， 17교구) 

·예수닝 죄송해요 

매주마다 금요찬양집회에 참석하고 정지기훈련도 매번 나왔지만， 언제나 엄마가 

저를 꿀고 나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청지기훈련도 별 다른 기대 없이 나왔습니 

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무지한 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제가 참 무지한 사람 

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감사하지 못 

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을 주님께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죄송해 

요. 너무 모르고 살았고 감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사랑 언제나 기억하고 믿고 증 

거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정지기훈련은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듣게 

해 주셔서 기도하게 해 주셔서 찬양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의 자여로 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해 주신 위임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언제나 은혜로운 말씀 증거해 주세요 

이하뉘(중등부) 



저1 1070호 주민흥헌 

겉 Dt 1I 
0 2009년 11 월 1 일 

2010년， 환 영혼흩 향혼f 믿을으l 전친 
‘문제’ 것이 느

 
L 르

 
보
 

예수님을 

“얻작가 플 껏응 월며벼린 껴톨 잦야 구윈or려 밑이나략"(녹 19:10) 

”모이먼 기도마고 흩어지쁜 전도아자!" 

전도 뭔직 : 1) 밑지 않는 영흔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을만 전안다. 

2) 복을의 몬칠이 프려지지 않도룩 목을 이외의 민적， 톨적 지원을 사용마지 않는다. 

3) 복을흩 전알 때 밭는 고난풀 기뜸으로 여기며 전도안다. 

4) 오직 구주되시는 예수님만 높이고 교외나 개민(사람)율 드러내지 않는다. 

전도 메시지 :1) 에수님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2) 예수님흩 구주로 밑는 밑을 요뻐|서 힌국의 기몸율 암께 나누고 싶슴니다. 

3) 예수님을 밑으면 칩된 기톰과 영원안 구원이 있습니다. 

4) 예수님 밑고 전국 가십시다. 

5) 예수님을 밑으면 영앨& 얻습니다. 

6)" 예수님흩 밑으면 아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끼 예수님끔 당신흩 사랑압니다. 

8) 예수님E 우리. 죄에서 구원아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9) 여|수님E 진짜일니다! 

1 0) 예수님흩 밑으면 전국일니다. 

11) 민엉의 모든 문제의 때답끔 예수닙쩨 있슴니다. 

12) 잡된 기를， 염원안 앵복끔 오직 여|수! 에수님흩 밑으십시오. 

“기도로 무장마고 잉령 따라 선교마자!" 답괴칩과 

저1: 기도아며 나가는 선교(앵 13:2-3, 한 505장) 

요 : 칩된 외개톨 릉마여 염직 외복율 이루고， 주님의 기도톨 따라 기도암으로 

영적 외복과 면늄흩 일어 십자가의 록을을 전아는 섣교가 된다. 

신교구호 : 1) 기도로 무장아고 성령 따라 선교아자 

2) 주님저럼 기도아고 주님저럼 선교아자 
3) 외개마여 밭끔 끔며| 선교마여 얼매 몇자 

4) 십자가 목을만이 죽끔 영폰 쉴려 낸다 

5) 앞에는 성령 민도 뒤에는 기도 후원， 낮에는 록을 힌따 밤에는 영적 무장 

6) 고난& 기뼈아며 복을 전마자 

7) 록을적민 얻엉으로 우리 모투 아나 되자 

8) 나는 주님 오샅 때까지 선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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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 졸발짜는 섣교틸 (l 개 팀) 

기 

11 월 3일(화) - 1 1 월 11 일(수) 

간 

선교팀에 합류하며 열심히 훈련을 받으면서도 내내 영적으로 

부족함을 느꼈다. 그러나 ‘영적 무장이 덜 되었어도 무지하고 나 

익받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뽑아주셨으니까 주님이 능력 주시겠 

지.’ 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다. 마지막 영성심사 때 이런 질문을 받 

았었다. “만익배 선교지에서 죽게 된다면 본인은 어떻고， 가족은 

슬퍼할까요?" 너무 당황스러웠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나는 담대 

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가족은 그렇지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아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만은 

목 지켜야 한다’ 라고 유언 같은 말을 하였다. 

선교지에 도착하여 정탐사역을 나갔다. 아름답고 소박한 마을이 

었다.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모두 낳아 졸망졸망 다들 

행복해 보였다. 삼모작 농사를 하기 때문에 큰 가난은 없을 것 같 

았다. 그들만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다지 아쉬울 것이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였다. 

어느 마얽서 청년들이 배구를 하고 있었다. 말씀을 전하고 서 

로 손잡고 찬양을 했다.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정년도 있었지만， 

오히려 나는 그의 눈을 보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양을 하였다. 

그도 나중에는 암전해지며 주님을 영접했다. 축호전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을 어귀에 있는 논에서 중년의 여인들이 벼를 베고 

있었다. 그곳으로 달려간 남자 집사님은 그들 대신 벼를 베고， 우 

리는 말씀을 전했다. 모두들 어찌나 진지하게 듣는지 우리는 신이 

나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반복해서 전했다. 서로 손을 잡고 우리 

말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마웹서 예수님을 믿는 뿌리가 

되어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했다. 논에서 만난 여인들과 정년들 

이 그 마을 교회의 일꾼이 되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며 기도했다. 

매년 선교 때마다 느끼지만 나의 ‘열심만’ 으로는 되지 않음을 

깨닫는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 

시 깨닫는다. 돌아와서는 계속 선교지의 말을 속으로 하게 되었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 

원 받으세요 그곳에 뿌린 복음이 많은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망 

하며， 생각나는 영흔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의 다짐 

을 한다. 부족하고 연익핸}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심에 감 

사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선교사다’ 라는 것을 명심하며 

중단 없는 선교를 다짐한다. 

선교는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나에게 단기선교 기회가 주어졌 

다. 물론 팀 구성 후 훈련 과정에서 몇 차례 포기할 생각도 있었 

지만， 주님의 은혜로 파송을 받게 되었다. 모두가 주님께서 계획 

하신 일이었던 것 같다. 훈련에서 익힌 25개 전도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저 첫 해외 

선교라는 마윌H 들떠 현지에 도착했다. 

첫날과 둘째 날은 팀원 중 경험자의 뒤만 따라다닐 뿐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제대로 사역을 하지 못 하자 팀장님이 조를 다시 

편성해 주셨다. 그러나 나와 한 조가 된 조원도 선교가 처음인 분 

이어서 서로 앞이 캄캄할 뿐이었다. 누구의 도움도 없는 상홍때l서 

셋째 날 첫 사역은 머뭇거리다 실패하였으나， 넷째 날 사역부터는 

마음 속의 기도로 말문이 열렸다.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따라 

이후부터의 사역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늠될보다 미숙했지만 

만난 영흔들과 함께 영접기도를 하며 그 가정과 가족을 위한 기 

도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주님의 은혜로 많은 결실을 맺고 선교 

를 마칠 수있었다. 

황경분(집사， 2교구) 

은혜로 추님의 

송근일(집사， 9교구) 



제 1 070호 추낀흥헌 

씨가확 l 심짜기의 킬 

J.J X，.，I-의 켈 

... 항상 기도하며 감샤한 마음으로 초등학생 
저럼 열심히 잔송을 부르며 성경공부를 
하며 한걸음 한걸음 아버지 곁에 다가갔 

습니다. 25년을 방왕했던 시절을 속죄하 

는 마음으로 매일 새벽기도회를 나가 효| 

개하며 신앙생왈을 하고 있습니다 . 교회 

를 다니는 날부터 거듭 태어났습니다 . 삶 

을 포기하려고 생각도 했는데 저의 삶을 

아버지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아버지 딸로 

써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를 기도압니다 
(조l정자) 

... 새가족앙육부의 제계적인 교육과 말씀으로 
저의 무지힘을 깨달았습니다 여|수닝의 사 

랑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저를 찾아 

와 주셨습니다. 가슴 속 뜨겁게 벅차오르 

는 성령의 감동은 눈물로， 기도로 보여지 

곤 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변해버린 제 모 

습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천국잔지 

만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날 그때까지 에 

수닝만 붙들며 살고 싶습니다 (01진잉” 

* 교호| 다닌 지는 오래되었지만 새가족양육 
을 통해 나의 믿음어| 점검이 된 것을 깨닫 

습니다 저의 생애가 길든 짧든 주님과 관 

계없는 것은 다 아버지께 내려놓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되기를 원앙니다 (정계수) 

호l객으1 '1도 

냐는 교효IOU 닥LI는 샤람。IXI 

매수 믿는 삭람。10tLI엎습LI막. 

냐는 악나닝의 일올 얀닥역 LH 실휴만 행민 메수 잠삭문밍LI닥. 

냐는 매수 111 갑으로 산 명껴l를 판단악고 정포l한 삭탄의 노에엎습LI닥. 

냐는 위선곽 외삭으로 박를l서1민의 누륙을 펙뜨린 거핏 선행일LI닥. 

... 여|수님의 십자가 은혀|로 구원받았고 하나 
닝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 신앙 

생왈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며 여|수닝 

을 열심 δ| 믿겠습니다. (초l 미선) 

...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넘의 아들이라 
고 알고 있었지만 이제야 ‘믿음을 통하여’ 

인간이 왜 죄인인가를 알았고 그 죄 때문 

에 에수님이 인간의 죄를 샤하기 위해 십 

자가어| 못 박혀 돌아가시계 됨을 알았습 

니다. 여|수님은 내가 앙상 믿고 의지해야 

알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은 

여생 주의 은혀| 감샤하며 여|수닝을 구주 

로 삼고항상 에수님 옆에 있게 되길 기도 

압니다. (J!.윤규) 

* “하나닝은 우리의 피난저시요 임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시 46 :1) 
는 말씀을 통하여 제가 저한 저지에 큰 도 

움이 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에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의 영제들은 전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저는 가끔 아내를 따라 맹목적으로 교호| 

에 오곤했습니 다. 그러 나 새가족앙육부 

교육을 받으며 여|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 

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주넘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를 부인하고 

지도하며 주님의 뜻을 받들어 앵하겠습니 

다. (이성삽) 

냐는 악Lt닝。l 받으꺼약 알 엉광옴 가로헤 헝솜받은 명광 소DH*I'I잉 LI닥. 

내 정욕과 욕삼돼로 CtLt닝을 밀듬。l려고 안 내가 꽉악의 왕。l엎슴LI막. 

주 C매수역， Lt를 용석해주옵소석. 

삽xt가의 말씀을 톰야역 。l꽤 꽤달앉습LI탁. 

Lt의 호l가 악냐남의 ot들 에수를 죽옆움을 꽤닫습LI닥. 

닥튼 누가 악LI락 박로 LH가 에수 록민 찰민작밍을 논물로 고백합LI닥. 

냐의 호l 쩨문에 주'"11석 할。Il몇가 "'"1 고. 빽가 으스럭XI~습LI닥. 

Lt의 포l 헤문애 주꽤석 물곽 111를 펀부 쏟으컸습LI막. 

Lt의 훌l 왜문애 에수넘。l 삽작가에 뭇 박역 죽으캡읍올 작핵막고 "'"t호l합LI닥. 

매수 삽작가 보멸의 능력으로 11JI끗합 받'1 윈합LI닥. 

에수 삽작가의 보멸로 LH 포l가 삭합 받고 헝산되엎옵올 믿슴LI닥. 

。l체 내 안에 삭는 것은 내가 。tLI락 에수넘。l삼을 믿습니닥. 

에수닝만。l 냐의 주민남 αord) 01서고 Lt의 무주 (Savior)01삽 LI닥. 

에수남맏。1 Lt의 보든 것 되힘을 고백합LI닥. 

주 C매수역， Lt의 왕으로석 냐를 닥스벅주옵소석. 

육산의 정욕곽 안목의 정욕과 。l행의 작량을 벅리고 

오직 삽작가만， 오칙 에수 그를l스도만을 박락보렐습LI닥. 

。l 모든 휘악을 도말애주tJ 매수 삽작가만 박락보캘습LI닥. 

추 에수 그리스도의 。l름으로 '1도드립LI닥.ot맨. 

김응국의「십자가」 중에서 

2009년 11 월 1 일 @ 

(?새가족을왼영압니다 φ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436 김윤정 6 정년 1부 김순자(6) 

1437 ~월팩힐고등부 김병수(21) 

1438 정필립 2 장년3부 

1439 김현숙 15 장년2부 김정남(22) 

1440 김성호 2 청년 1부 한만교(24) 

1441 박찬영 19 중등부 박홍석( 1 9) 

1442 황영석 3 청년 1부 온혜성(3) 

1443 김용철 7 λ마닙 
-'-01 김복희(7) 

1444 백영옥 6 장년3부 박민호(24) 

1445 김동균 18 소망부 김종홉(24) 

1446 최환석 15 고등부 

1447-=김희정 [g) 청년 1 부 박춘근(9) 

1448 홍윤화 11 중등부 조아라(11) 

1449 잉크마 25 외선부 장응숙(21) 

1450 이영규 19 장년2부 고윤희 (1) 

1451 강성경 12 청년2부 정봉성 (4) 

* 증언교회의 안가측이 되기I 원하시는 문은 
온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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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임 

1 집사회총회 
일시 : 8일(다음 주일) 15:20 장소 제 1교육관 307호 

벌 셰 

1. 0 1종순 성도(안연식 안수집사의 모친 · 박순복 집사의 
시모， 18교구 노량진2구역) /10월 23일 별세 ， 10월 26일 

장례 
2 박덕영 성도(정구열 , 정구익 집사의 모친 · 오준분 권사 

의 시모 ， 9교구 자양2구역) / 10월 25일 별세 ， 10월 27일 

장례 
3 배창학 타교안수집사(설채진 성도의 아들， 22교구 산본1 
구역) /10월 25일 별세 ， 10월 28일 장례 

4 장옥순 성도(소길순 권사 · 소순태 성도의 모친 · 강인석 
성도의 장모 · 곽진회 집사의 시모， 1 6교구 인현구역 ) / 

10월 27일 별세 ， 10월 29일 장례 

결혼 

배성준 군(배종록 집사 · 김송희 집사의 아들， 22교구)과 

최이정 앙(최중구 타교집사 · 이명숙 타교권사의 딸 ， 24 
교구) / 6일(금) 12:30, 충현교회 갈릴리흘 

2 문상훈 군(김 영자 집사의 아들， 1 7교구)과 황유희 양(황 
인조 성도 · 진순자 집사의 딸， 타교) / 7일(토) 11:00 , 서 

울로얄호텔 2층 로얄볼륨(02-2129-5830) 

3 권순영 군(권맹주 집사 김영애 권사의 아들， 타교)과 

염에스더 앙(염통만 집사 박태남 권사의 딸， 12교구) / 
7일(토) 12:00 ,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워1 딩흘 2층 

흐 :lt 후혀 
• - D_ 

교피쇼석 

2010년 국내전도 및 단기션교 섭명피 
일 시 ’ 11월 1일(오늘) 친g뼈|배 후 
장소. 베다니흘 
대 상 님 녀 교역자 징로， 집사회 권사회 임원 

주간 ~OI교셜 Weekday English School 

‘영어로 배우는 예수그리스도n 

개강 ，매월 1일개강 
대 상 : 초등학교 1얘학년%에퍼|멜 
학급 ‘쩔 수 금밴주 3회빈)/ 화 목밴주 2회반) 
수 업 . 오후 3사~4시 짜분 5사"'6시 때분 

문 의 010•ï892-fQOO 010-æJ4-6002 

흥력 교외주밴 현도 
일 시 여전도회 11띨쉬 구역장 영성훈련 후 남전도회 14일(퇴 14:00 
장소 ‘ 여뾰회 각 교구구역장 영성훈련 장소 

남전도회 1지화301호 2;:1화307.호 3지화때1호 찌화407.호 

션교언어 흘린 
일 시 : 매주일 15:00 
장 소 , 저n교육관 405회내몽골) 501회킴보디애 504회S널a떼새 f뼈화스리링캐 

510회리오스) 

2010년 째1 차 CMTC 

월시 : 11월 8월(다톨추밑) 

장소:김l리흩 

시 간 강 의 

18:15"'19:15 1 지11강 그리스도의 기도와 선교 

19:15"'19:30 1 저U강 충현파| 선교정책 

훌연기도월 
혹탁희월모집 

1.모 집 부문 6j딩주농뻐써일팅냉분 
뼈악)g(i l 여자서뻐|교외 

2~1 률서 류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징 추천서(티교인) 
3.서랩흩쩌 ζ빔구 역심동 665-1 

충현교회사무국 
11' 001-'κì6-5425 

제 1070호 

關 충현 기도의 창 
“야에 예수쩨셔 야료사되 。}에지 져들융 사하여 주용소셔 

차'1들야 하는 켓율 얄치 못함이나야마 ” 

띠 충현의 모든 성도가 자기를 부인까 16:24)하고 자기 십자 
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리스도 예수의 
훤롬 1:D이 되게 히소서. 

a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매순 
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 
의 통로(고전 2 : 2)로 사용하여 주소서 . 

댐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뭇(빌 2:2)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 

님의 교회(마 16 : 18)로 세워 주소서 

a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14)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천국일문이 양성(담 
전 4:6)되게 하소서 . 

딩 1.1 . 1 전도(딛 1: 3)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 · 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 
로영접하게하소서. 

딩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 
선교(행 1:8)에 모든 성도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 
사’ (뻗전 2:9)가 되게 하소서 . 

새벽기도회 (11/2- 11 /8) 

a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하시고， 예루살렘 찬양대(녹 2 : 36)를 통하여 금요 
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 

날짜 여|배 

11/4 
수요 I 

수요 II 

11/6 금요찬양 

주일 I 

주일 II 

11/8 
주일 m 

주일 W 

주일 V 

주일찬양 

2 (월) I 3 (화) I 4 (수) I 5 (목 ) I 6 (금) I 7 (토) I 8 (주일) 
김성관/안석현 | 김창성/홍선기 | 이재현/이찬재 | 이순식/전귀환 | 안일찬/유형근 | 김성헌/김정연 | 강호생/임태주 
메시아의 죽음 | 고전 9:19-27 I 고전 10:1- 13 I 고전 10:1 4-22 I 고전 10:23-33 I 고전 11:1 -16 I 고전 11 ‘17-34 

예배 담당 (11/4 - 11/8) 

서E “ 「 사회 기도 찬양 

목자장에게 충성하라(벤전 5:1-4) 김성관 목사 윤요한 김옥희 내 죄를 회개하고(호산나 찬양대) 

길， 진리， 생명(요 14’ 6) 김창성 목사 이재현 홍명순 예수 앞에 나오면(실로암 찬양대) 

김성관목사 장훈 예루살렘 찬양대 / 플룻 김유경 / 소프라노 안설희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사 1:2-18) 이순식 목사 이재현 김철환 〈예배전 찬양〉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싸 1:2-18) 유재진 목사 탁정헌 노광헌 예수우리 왕이여 외 /바리톤신유진(임1J~누엘 찬빼)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사 1:2-18) 김성관 목사 김익환 장철규 우리 주 십자가 외 / 소프라노 이은혜(할렐루야찬양대)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사 1:2-18) 하종철 목사 양태선 양기수 내 주를 가까0] 하게 함은 외 /바이올린박민지(아엔 오케스트라)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사 1:2-18) 김근영 목사 박용현 김환기 예수가우리를부르는소리 외 /오보에 김영신(벤엘왜스트라) 

태초의 하나님(창 1:1-13) 김성관목사 바「τZ시「 김언회 할렐루야 찬양대 / 복지관 직원팀 

a 충현의 재단(유지 · 통산 · 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 
용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 납골시설 건립 
및 함양 충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골 2:15)되게 
하소서 .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i1lél호 I 

.힌원I핑입tiiI톨민.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집회 안내 (용 031-766-5425) 

차 량 

[ 섬 기 는 분 들 1 
구분 시 간 

I 오전 7:00 

II 오전 9:00 

m 오전 11: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N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금요찬앙집회 저녁 7 :00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00 

구 분 시 간 장 ~ 

영아부 
I 오전 9 :00 제 1교육관 110호 

Il 오전 11 :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초퉁 l 부 오전 10 ’45 제 1교육관 407호 

&깐 Ir 이‘ 7 님- 오전 10:45 제 1교육관 507호 

중둥부 오전 10:30 갈릴리훌 

õ1 τETa 오전 11 :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 : 00 제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 : 30 제 2교육관 4충 l 

청년 2 부 오후 12:15 제 2교육관 2충 l 

장소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보」 단 9 

오전 11시에 드러는 주일 m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링 
카어， 중국어， 몽글어， 러시아어， 힌디어1 인도네시아어로 

동시동역될니다 

본당 
보」 다 u 

보」 단 u 

본당 

Simuttaneous tr.때atα15 in Er빙 sh, Chinese, J뻐anese 

and Sign 벼nguage are av，히 able at the 티even 0' clock 
Worship Ser>.1ce, and Sri 벼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r얘 Indonesian are 허50 available at the 
OneO' c ∞kW，αship 앓rvice 

구분 시 간 장 ~‘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1 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 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 2 : 30 제 1교육관 301호 

소앙부 오후 1 2:15 갈렬리흘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 :00 (학생) 

제2교육관 1층 오후 1 : 00(성인) 

탁아부 (주) 오전 8:30‘오후 6:00 선교관 1충 
(금) 저녁 6: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다니훌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훌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4:30 제 1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우|임목사 김성관 

·시무장로 l 부옥사 

노광헌 이 훈 김종구 차신득 예루 이살엉종없석때 박인기 정진호 김익환 장 훈 이회식 
유지째딘이사 제정위원장 용신부정 천g씩|원정 징 때ij l디부 19교구 1교구 센교위원회 1강구 

임무천 진딩회흥서용기 전 찌징홍g렬 김단용 한송규 하종철 안치원 양재웅 유재진 강명구 
앵징위원 위원 18교구정 기획위원 5교구 2교구 주Z방현 3교구 a교구 
김환기 원웅철 이형수 안통현 황12교의구만영 양태선 유현철 탁정헌 최성득 최강전 정년1부정 신교위원정 7교구정 정년3부징 

17교구 대혁부 9교구 11교구 g교구 

김구형 최a융교구덕정 이진도계위인원 시 박설영덕신양부정 이태식 박용현 이광현 강호성 융요한 김근영 찌2교육위원정 11교구정 

박홍규 권영옥 조예배종위원환징 배 쳐링춘부식정 김3과영정달 
24교구 16교구 21교구 15교구 칭년1부 

봉AI위원징 셰2교꿔원정 징 박준식 최진철 정민권 김창성 이재현 

이봉사실위호원 최 건축지위윤원 노영한 박 소밍철부구징 찌 정3교청육위길원징 8교구 11교구 14교구 7교구 6교구 

이순식 안일창 김성헌 깅백만 김운창 

신상수 고김사제위원숭정 강 기획철￥형 김기획영위은원 이 유치달부옥장 18교구 고똥 뚫부 2Q교구 10교구 
19.교구정 위원 

장장년철2환부징A 김숭곤 함철주 윤 예얘석위민원 
등록실실정 17교램 정24.교선구현징 ·여전도사 

안석현 김연근 김창국 김중선 초 엄중돼창실식부영 윤인숙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재1교쩌원징 건축위원 깅A때윈 9교구장 6교구 3교구 5교구 18교구 16교구 

진학래 김신국 전계식 전은배 석영식 김정연 강덕필 최문실 전은회 김정;<} 
뺑징위윈 쩨1교구정 호등2부정 m교구정 찌양{원 10교구 8교구 12교구 7교구 14.교구 

구재완 송기획두위원섭장 유“상태 박 a상교구대징 형 김징규위원석징 김정회 이복순A 류진회 임태주 강영미 
찌징위원 탁이부징 4교구 a교구 고등부 17.교구 15교구 

신선교팡위철원 정 2교창구정수 엄진복도위섭윈 이상석 오순도 욱미자 이복순B 이혜숙 황순란 김정운 
정년2부징 기브리엘대징 

9교구 11교구 2교구 21교구 24교구 

깨양1교기얽수변징 김 딩회태부서식기 김16교철구환징 김 진도연위원태징 김 영이종부흥정 강옥련 정원임 서명란 조현영 이향란 

장15철교구환정B 정 4교태구동정 이6과세정영 이 옹A성}위섭원 장건축철위원규징 
1교구 앙교구 13교구 교째연구 정년1부 

장혜구 나영실 

이중동보부신징 。131%교냥구정R 김5교성구징호 조 8교중구정민 예루 이실뺑호g일밤l정 
19.교구 a교구 

추lQ교병구창장 잉 최O뉴세영창진없정 김 에8흥}디부기징 박 초등광1부식장 류14교기구영정 ·사링부지도 신범식 

박성명 이상복 지규성 박기도종원융깅 문효식 
얘기즉S띨부정 칭년1부징 01앤칭S때징 유이부정 

• 전임지휘자 김원섭 김송회 김진협 

노예배은위영원 쳐 구짧원뼈섭치정 최 얘배경위하원 김 대혁영부주징 융 뚫해부균징 • 전임연주자 장연회 노은영 한경숙 
최민석 이창회 김명성 백봉선 

l 선 교 사 송요한 실로입친S때정 신교위원 외선부정 찌징위회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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